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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교정치료중인 환자의 구강건강영향지수(OHIP)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시내에 소재한 교정전문치과 4곳에서 교정치료를 받고있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방법을 이용

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교정치료 특성, 구강건강영향지수, 자아존중감을 조사 분석하여 교정치료환자의 구강

건강영향지수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OHI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이 낮을수록(P<0.01), 구강건강상태가 좋을수록(P<0.001), 가족의 권유로 교정치료 받는사람이(P<0.05), OHIP에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자가(P<0.05), 미혼이(P<0.01), 수입이 많

을수록(P<0.05),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main cause of influencing oral health impact profile 

(OHIP) and self-esteem of patients on orthodontic treatment. Questionnaire was used for research based on 200 

patients on orthodontic treatment in four dental clinics specialized orthodontic treatment and located in Daegu. 

General characteristics, orthodontic treatment characteristics, OHIP, and self-esteem were examined to analyze 

the cause of influencing OHIP and self-esteem of patients on orthodontic treatment. The results, Influential 

factors in OHIP, The younger age (P<0.01), showed that healthier oral condition (P<0.001), and treatment done 

by family encouragement (P<0.05) were the influential factors of OHIP. Influential factors in self esteem 

showed that male (P<0.05), unmarried (P<0.01), and higher income (P<0.05) were influential factors of self 

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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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경제의 성장과 함께 인간의 미에 대한 욕구와 관

심 또한 커지고 있다. 오늘날 외모가 일상생활에서 개인

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증가하여 외모에 대한 현대

인들의 집착은 단순히 자기만족의 단계를 넘어서 자아정

체감의 형성이나 심지어는 사회생활의 네트워크를 형성

하는데 있어서도 지대한 역할을 하고있다[1]. 현대 사회

에서는 외모가 사회적 성공을 위해 매우 유리한 조건이

라는 통념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러한 성공의 조건에 도

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2]. 이렇게 미용성형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외모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사회주류와 표준이 되는 집단들과 같게 보이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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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생활수준의 향상들을 들수 있다[3]. 

우리 나라에서도 미용성형을 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

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미용성형

수술에 대해 점차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4]. 황건[5]은 

미용성형은 단순한 외모의 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정신 즉 정서적 손상을 동시에 교정하여 환자로 

하여금 정신적 만족감을 갖도록 하고 사회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근래, 외모의 향상과 정신, 사회적 건강 개선을 목적으

로 치과 교정과를 내원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6].  교정치료는 치과 진료 분야 중에서 가장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선택치료라는 점에서 의과중 

성형수술 분야와 비견 될 수 있다 하겠다[7]. 특히 수술 

교정치료 환자의 치료 동기가 대체적으로 교합, 기능적 

개선 보다는 안모 심미성 개선 의지에 의한 경우가 많다

[8,9]. 이것은 성형수술을 원하는 환자와 유사한 동기이므

로, 수술 교정치료 환자는 성형수술 환자의 정신심리 상

태와 유사할 것이라 추측이 된다. 이와 같이 치과 교정치

료 또한 안모개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수 있

으며 교정치료의 치료 효과중 하나는 치열과 안모의 심

미성을 개선하여 심리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10]. 따라서 부정교합을 가진 경우 자신감이 

결여되고 자기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수 있

다[11].

한편, 이관 등[12]은 외모에 관한 의식조사에서 ‘외모

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차별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가 

11.3% 응답 하였으며 성형을 하려는 이유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29.0%,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12.7%  ‘취

직을 위해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용수술을 하였거나 

희망하는 사람은 여자가 63.3%로 남자보다 많았으며 수

술후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 하였

음을 보고 하였다. 이처럼 외모는 자신감 및 자기만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남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교정환자중 남자인

구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연령 또한 과

거의 청소년 교정환자가 대부분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 

성인 교정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보건학적 

측면에서  구강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부정교합

으로 인해 야기되는 질병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교육과 

계속적인 구강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구

강건강영향지수(OHIP; oral health impact profile)와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병원에서의 환

자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대구 시내에 소재한 교정전문치과 4곳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8년 

5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신뢰도를 조사하여 설문지를 수

정, 보완 후 최종 확정하였다. 2008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개월간 임의추출한 치과 이용자중 연구의 취

지에 동의한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불성실한 

답변 10부를 제외한 200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였다.

2.2 신뢰도

이 연구에 이용된 설문지는 일반적인 특성 6문항, 교

정치료 특성 5문항, OHIP 10문항,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10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강건강영향지

수(OHIP)는 Slad[13]가 OHIP-14에서 도출한 문항 중에서

도 기능적 제한(2문항), 신체적 동통(2문항), 심리적 불편

(1문항), 신체적 능력저하(1문항), 심리적 능력저하(2문

항), 사회적 능력저하(1문항), 사회적 불리(1문항) 총 10

문항을 선정하여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Likert의 5점 척도로 측정 

되었다. 이 연구의 측정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이 0.838로 실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또한 자아존중감 측

정은 Rosenberg[14]가 개발하고 전병재[15]가 번역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개 문항으로 

긍정적문항(5문항)과 부정적문항(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정

말 그렇다”에 5점을 주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점수를 환산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되었다. 측정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0.795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3 분석방법

통계방법은 수집된 200부의 설문지를 부호화 하여 

SPSS(Ver.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특

성 및 교정치료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인 특성 및 교정치료 특성에 따른 OHIP 및 자아존중감을 

분석하기 위해 t-test 또는 ANOVA를 실시하였다. 교정치

료특성, OHIP,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고 OHIP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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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은 남, 여 각각 

100명(50%) 으로 같은 비율이었다. 연령에서는 19세 이

하가 65명(32.5%)으로 가장 많았고 20세∼24세(26%), 25

∼29세(24.5%) 순이었으며 30세 이상에서도 17%를 차지

하였으며, 특히 20대의 교정치료환자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월수입은 100만원∼200만원 미만이(28%)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00만원이상, 200만원∼300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로는 미혼(88%)이 대부분이었

다. 직업은 학생(56.5%)이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3.2 교정치료 특성

구강건강 상태는 보통이다(55%)가 가장 많았고 건강

하지 않다(24%), 건강하다(21%) 순으로 조사되어 대다수

가 자신의 구강건강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외 치과치료 경험은 치아떼우기(60%)가 가장 많았으

며 이는 교정치료환자중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관계로 학령기에 구강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아 충치의 

이환율이 높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교정치료를 받는 이

유로는 ‘미용(예뻐지기 위해서)’가 42%로 가장 많았고, 

‘치아건강을 위해서’는 40.5%였으며, ‘취업 및 사회활동

을 위해서’ 가  17.5% 순이었다. 교정치료를 받기로 결정

하는데 영향을 준 사람은 가족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스스로의 결정(33.5%)도 비교적 많았다. 교정치료비 부

담은 누가 하는가에서 부모, 형제(66%)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학생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3.3 일반적 특성 및 교정치료 특성과 OHIP

3.3.1 일반적 특성과 OHIP

연령에 있어서 19세이하가 4.25점, 20∼24세가 3.93점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구강건강영향지수가 유

의하게 높았다(P<0.05). 최근 신상익[16]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강건강영향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조사

대상에 있어서 교정환자와 일반환자와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3.3.2 교정치료 특성과 OHIP

구강건강 상태에 있어서 ‘건강하다’ (4.25점)라고 답변

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 (3.68점)라고 답변한 사람 보

다 OHIP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교

정치료에 영향을 준 사람에는 가족이 4.19점으로 높게 나

타나 가족의 권유로 교정치료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OHI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표 1

과 같이 가족의 관심이 OHIP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1] 교정치료 특성과 OHIP

항 목 구 분 평균±표준편차 t, F

구강

건강

건강하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다

4.25±0.56

4.13±0.66

3.68±0.78

    

9.994
***

교정 외 

치과

치료

발치

치아 떼우기

스켈링, 잇몸치료

신경치료

보철, 임플란트

없음

3.89±0.84

4.11±0.71

3.96±0.63

3.55±0.67

4.23±0.42

4.18±0.66

1.782

교정

치료 받

는 이유

치아건강(치료)

미용(예뻐지기 위해서)

사회생활(취업,교제)

4.00±0.75

4.10±0.66

4.02±0.69

0.446

교정

치 료 에 

영 향 을 

준사람

본인

가족

친구, 직장동료

기타(의사,무속인)

3.90±0.70

4.19±0.66

3.87±0.73

3.94±0.98

    

3.008*

교정

치 료 비 

부담

본인(배우자)

부모, 형제

4.05±0.70

4.04±0.70
0.023

계 4.05±0.70

  

 
*

 : p<0.05, 
***

 : p<0.001

3.4 일반적 특성 및 교정치료 특성과 자아존

중감

3.4.1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남자(3.83

점)가 여자(3.71점) 보다 미미하게 높았으나 유의 하지는 

않았다. 연령에 있어서 19세 이하(3.70점), 20∼24세(3.79

점), 25∼29세(3.93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

감이 높게 나타났다(P<0.05). 미용성형수술 환자들의 신

체상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임소연[2]의 연구에서는 연령

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남성이 여

성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 이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직업에 있어서 전문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

았다(P<0.05) 

3.4.2 교정치료 특성과 자아존중감

교정치료 특성 중에서 구강건강상태만이 자아존중감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

다’(3.93점)가 ‘건강하지 않다’(3.82점) 보다 높게 나타나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한 사람이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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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

람보다 OHIP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와 마찬가지로 구강

건강상태가 건강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 구강건강관리에 좀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3.5 교정치료 특성,OHIP,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구강건강상태와 OHIP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01). 즉, 구강건강상태가 좋을수록 

OHIP가 높았다. ANOVA 분석에서는 교정치료 특성중 

구강건강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나 

표 2에서 상관관계 분석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표 2] 상관관계 

구강건강 OHIP 자아존중감

 구강건강

 OHIP

 자아존중감

   0.295
***

   0.074 0.099

 
***

 : p<0.001

3.6 OHI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OHIP에 영향 주는 요인으로는 표 3과 같이 일반적 특

성중에서 연령(P<0.01)이 높게 나타났으며, 표 4의 교정

치료 특성중에서 구강건강(P<0.001), 교정치료에 영향을 

준사람(P<0.05)이 OHIP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구강건강상태가 좋을수

록, 교정치료에 영향을 준 사람이 ‘가족’일 경우 영향력

을 미쳤으며 특히 구강건강상태가 OHIP에 가장 많은 영

향을 미쳤다.

[표 3] OHI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특성)

독립¹⁾

변수

회귀계수 

(B)
β t   p

성별 -0.112 -0.080 -1.073 0.285

연령 -0.152 -0.287   -2.687*** 0.008

수입  0.066  0.138  1.825 0.070

결혼  0.088  0.041  0.481 0.631

종교 -0.047 -0.033 -0.469 0.640

직업  0.282  0.200  1.903 0.059

F=2.169.  R²=0.063 

*

 : p<0.05, 
**

 : p<0.01

1) 성별[0=남자, 1=여자], 연령[실수], 수입[실수], 결혼[0=미

혼, 1=기혼], 종교[0=없음, 1=있음], 직업[0=학생, 1=학생 

외]

[표 4] OHI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정치료특성)     

독립변수¹⁾
회귀

계수(B)
β t  p

구강건강  0.257  0.284 -4.169
***

0.000

교정치료

받는이유
 0.061  0.043  0.625 0.532

교정치료에

영향준사람
 0.213  0.144  2.013* 0.045

교정치료비

부담
-0.109 -0.074 -1.028 0.305

                    F=5.868
**,   R2=0.107

*
 : p<0.05, 

***
 : p<0.001

1) 구강건강[1=매우 건강하지 않다, 5=매우 건강하다], 교정

치료 받는 이유[0=치아건강, 1=미용, 사회생활], 교정치료

에 영향을 준 사람[0=본인, 1=본인 외], 교정치료비 부담

[0=본인(남편), 1=부모형제]
  

3.7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표 5와 같이 일

반적 특성중에서  성별, 수입, 결혼상태였다. 즉 남자

(P<0.05)가, 수입이 많을수록(P<0.05), 미혼(P<0.01)이 자

아존중감이 높았으며, 교정치료 특성에 있어서는 유의성

이 없었다.  

[표 5]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적특성)

독립변수¹⁾ 회귀계수(B) β t p

성별

연령

수입

결혼

종교

직업

-0.159

0.025

0.061

-0.334

0.008

0.174

-0.163

0.068

0.181

-0.223

0.009

0.177

-2.194*

 0.639

 2.411*

-2.631**

 0.121

 1.684

0.029

0.524

0.017

0.009

0.904

0.094

F=2.399*, R2=0.069

* : p<0.05, ** : p<0.01

1) 성별[0=남자, 1=여자], 연령[실수], 수입[실수], 결혼[0=미혼, 

1=기혼], 종교[0=없음, 1=있음], 직업[0=학생, 1=학생 외]

 

4. 결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때 교정치료중인 환자의 

OHIP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구강건

강상태, 연령, 성별, 결혼상태, 수입 등이 있었다. 즉,  구

강건강상태가 건강한 사람이,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의 

권유로 교정치료 받는 사람이 OHIP가 높았고, 특히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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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가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OHIP

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신상익

[16]의 보고와 일치 하였다. 또한 남자가, 미혼이, 수입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 박경아

[5]의 연구에서 수입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은 같았으나 성별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의 자아존중

감이 높게 나타나 이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교정환자와 일반치과환자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최근 늘어가고 있는 교정치료 환자의 증가에 따라 

OHIP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할

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OHIP가 높은것을 미루어볼때 저 

학령기의 구강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 구강보건교육과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일환인 보건소 치아홈메우기 사

업의 확대실시가 필요하며 정기검진을 통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로 구강건강영향지수를 높일수 있도록 하

여야 할것이다. 특히, 교정치료가 기능적인 측면과 구강

건강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치료목적의 교정

일 경우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교정치료를 받기 원하

는 환자들은 교정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향

상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향후 이에대한 지속적인 심리특

성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

정치료는 외모개선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향상으로 대인관계 및 삶의질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병원에서의 교

정치료 환자의 상담과 교육 및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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